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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해설

1898년 평남에서 출생해 1940년 작고한 노자영님은 호가 춘성이
었으며 일본 대학 문과를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한 신문화 여명기의
인텔리 시인이었다.
신인문학을 주재했으며‘처녀의 화환’, ‘백공작’, ‘사랑의 불꽃’

등의 시집을 남겼으며‘무한애의 금상’, ‘인생안내’등의 소설이 있
으며 그 밖에 번역 소설집이 있다.
노자영의 시‘장미’를 통해 4?50년대 지성인들은 사랑을 장미꽃에

다 비유하는 시와 수필을 많이 썼으며, 특히 아름다운 여성일수록
장미의 가시와 같은 고고한 자기 본능의 미를 지녔다고 여성찬미를
아끼지 않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여명기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
는 멋쟁이 지성인들의 행렬이 조국의 광복을 고대하여 울분과 사랑
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

우우리리 학학교교 최최고고
신북초교편

지난 1934년 신북면 신평리에 신북보통학교(4년제)로 개교한 신북초교는
남을 배려하는 신북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신북초교
의 중점 교육 분야를 살펴보자. 

요즈음 마음을 터 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갖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
신북초교는 갈수록 메말라 가는 가족이웃 간

의 정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북 한마음
가족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캠프는 토요일 오후 입소식과 기념촬영으로

시작된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탁구공 이어받
기, 2인 3각, 줄다리기 등의 게임을 펼친다. 가족
놀이 한마당 시간에도 전력을 다해 뛰고, 응원
하고 땀을 닦아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된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양념하고 솜씨를 발휘해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요리를 준비한다. 캠프파이어와 촛불의식 시간에
는 그동안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오해를 풀고 함께 눈물 흘리는 가슴 찡
한 감동의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런 감동은 각 가족의 천막까지 이어진다.

천막 속의 대화를 통해 내가 바라는 아들딸,
내가 바라는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행
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튿날에는 간단한 산행과 신북퀴즈열전 등

이 마련되며 폐영식을 끝으로 캠프는 마무리
된다. 
지난해 참가한 가족들로부터 호응이 너무

좋아 올해는 참여 가족 수를 늘였다. 또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교사와 가족을 맺어 소외되
는 아이들이 없도록 배려했다. 
신북초교 교감은 가족끼리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조
차 적은데 가족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에는 코
끝이 찡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
닫는다 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얼마 전 신북초교에 낭보가 전
해졌다. 바로 6학년 이한올, 나종
윤 군과 전영모 교사가 포천천물
과 농약이 호랑나비와 긴꼬리 나
비 애벌레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로 제출한 작품
이 제50회 경기도과학작품전시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이들은 지난해 학교에서 나비

표본 전시회를 가진 나종윤 군의
부친 나치균씨로부터 나비의 알
과 곤충연구의 노하우를 전수 받
고 교실에 자그마한 나비사육장
을 지었다.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의 전 과정을 관찰하며 나비생태
를 연구한 것. 
전영모 교사는 평소에 나비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한다며 호

기심만 갖고 있다가 관찰하면서 지적인 충족을
느끼며 아이들이 갖는 성취감도 커진다 라고 말
했다. 
이에 신북초교는 현재 조성중인 체육공원 옆

에 자그마한 공간을 이용해 온실로 된 나비사육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들 전원이 나비의 생
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밖에도 신북초교는 매년 어린이날 타 학교

와 달리 독특한 행사를 갖는다. 기존의 체육대회
행사에서 벗어나 비눗방울 기네스, 날아라 로켓
등의 과학체험학습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가족, 이웃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교육하는데 앞장서는 신북초교,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내실있는 학교가 아닐 수 없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장미가곱다고
꺽어보니까
꽃포기마다
가시입니다
사랑이좋다고
따라가보니까
그사람속에는
눈물이있어요
그러나사람은
모든사람은
가시의장미를꺽지못해서
그눈물사랑을얻지못해서
설다고설다고부르는구려

수필가김창종의 현대시 감상(67)
노자영 “장 미”

저는 이만 가야 겠어요. 

Let me get going

렛미 겟고잉

*세차도 해야겠고.

I have to get this car washed.

아이해브투렛디스카우쉿

그러세요? 

Is that right? 

이세롸잇?

☞문의: 윤종성
(017-723-4977)colyoon@nate,com

병마와싸우는현음이를도와주세요
백혈병 학생 돕기 위해 작은 정성이 큰 사랑을 이뤄

냅니다.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앓
고 있는 학생을 위해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 정성의 손길을 모으
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
다. 
추산초등학교(교장 홍삼선)

어머니회(회장 김찬미)와 예·
체능진흥회(회장 최두열)는 15
일 송우리 싸이판 노래방에서
추산초교 박현음 학생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박현

음 학생은 지난해 처음 발병해
입원과 퇴원을 번갈아 가며 힘
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공
사장에서 노동하는 아버지와 파
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어머니
와 병환 중인 할머니까지 모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추산초교 어

머니회와 예·체능진흥회가 일
일찻집을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박현음 학생에게 기탁하기로 하
고,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 추
산초교 김찬미 어머니회장의 노
래방에 자리를 마련한 것.  
또 일일찻집 운영에 따른 지

출을 절약하기 위해 임원 개인
당 냉커피 2병씩을 직접 준비하

게 했으며, 기타 지출은 어머니
회와 예체능진흥회에서 자체 해
결했다. 
이날 일일찻집을 방문한 변진

수 교육장은 포천의 중심학교로
발돋움하는 추산초교 학부모들
이 솔선수범해 이런 좋은 행사
를 개최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
며 성금을 전달했다. 
최두열 추산초교 예·체능진

흥회장은 우리학교 학생이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보탬
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음
이 학생이 어서 빨리 쾌차하기
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에 대해 홍삼선 추산초교

교장은 빗물이 셀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약값 마련하기
도 힘들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우리 학부모님들
이 팔 걷어 부치고 도와주니 현
음이가 머지않아 건강해질 것이
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일찻집의 수익금

891만 4천240원 전액은 박현음
학생에게 18일 전달했다. ( 일일
찻집 결산보고는 본지 제6면 광
고참조) 
도움 주실 분:204065-52-189688(농협, 예

금주 박현음)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추산초교 아람단 지미정 회장, 김기호 예·체능진흥회 감사(이상 앞
줄 왼쪽에서부터), 김연희 예·체능진흥회 총무, 홍삼선 추산초교 교장,
변진수 교육장, 김찬미 어머니회장,  나복현 선단초 운영위원장, 한선희
어머니회 총무,  윤애자 선단초 어머니회장 .  (이상 아랫줄 오른쪽에
서부터)

추산초교 학부모 일일찻집 열어

자연과이웃의소중한 만남

다림방
국수·돈가스전문점

031)542-6429
031)542-7274

신속배달


